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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여년간 거진에서오징어채
낚기 기관장으로 일해온 부일경
씨(52세) 등 2명이고성군채낚기
선주협회가 자신들을 배에 태우
지 못하도록 회원들에게 압력을
가해 일자리를 잃었다며 억울함
을호소하고나섰다.      
반면 선주협회는 지난해 4월

정비기간 중에 부씨 등 3명이
15일 정도 일을 하지 않아 선주

들이피해를입었으며, 이런일을
막기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이뤄
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. 또
선주도 사업주이기 때문에 자기
사업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를
따져서 기관장과 계약을 맺고 일
하는것이라고했다.
양측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

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09년
으로거슬러올라간다.  2009년

유가상승등을이유로그동안선
원들만 부담하던 경비를 기관장
들도 20% 부담하게 됐으며,
2010년에도 경비 부담이 계속
되자 부씨 등이 이를 문제 삼은
것이다.
그런데 기관장협회 소속 33명

의 기관장 가운데 30명은 경비
부담을 받아들였으나, 부씨 등 3
명은 경비부담을 못하겠다며 15

일간 일을 거부하자 선주협회도
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
게된것이다.
부씨 등 3명은 지난해에는 이

미계약을한상태였기때문에배
를 탈 수 있었으나, 올해는 선주
들과 계약이 안돼 배를 탈 수 없
게 됐다. 이런 사실은 지난 9일
기관장 부일경씨의 딸이 군청 홈
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청와대 홈

페이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
면서널리알려졌다.
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거진

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태가 원만
하게해결되기를기대하고있다.
아래는 기관장 부일경·우봉주

씨, 그리고 고성군채낚기선주협
회 황달수 회장의 입장을 정리한
것이다. 

최광호기자

오징어채낚기기관장승선금지논란
유가상승따른경비부담문제가발단…기관장부씨등15일간작업거부에선주들자구책마련

지난 22일 거진항에 정박중인 오징어채낚기 선박들.

이번 사태는 2009년 유가 상승을 이
유로선주들이선원들만부담하던경비의
일부를기관장들에게도 20%를부담하게
한것이발단이됐다. 2010년들어기름

값이 다시 하락했으면 이전 상태로 돌아
가야하는데계속부담시켰다. 
그래서지난해정비기간에협상을하는

과정에서15일정도일을하지않은것이
다. 하지만, 그 후 우리의 주장을 철회하
고지난해부터올해초까지정상조업을했
다. 그런데 올해 재계약 과정에서 갑자기
지난해문제를제기한3명을태우지못하
도록했다. 
우리는 지난 겨울 선주협회 집행부를

찾아가사정도해보고호소문을보내기도
했다. 지금이나이먹도록배운기술이라
고는 고기잡이 밖에 없는 우리들이다. 선
처해 주기 바란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
할지막막하기만하다.

선주도사업주이기때문에자기사업에
도움이되느냐의여부를따져서기관장과
계약을맺고일하는것이다. 당장내사업
에지장이있는데어느선주가배에태우
겠는가. 
이미 선원노조와 노사 계약이 끝난 상

황에서 기관장이 15일간 나오지 않은 것
은 중대한 잘못이다. 선주들도 자구책으
로긴급회의를열고임시로정한것이다. 
문제가된기관장3명은지역의후배들

이며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다.
나도개인적으로는안타깝게생각하고있
다. 선주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년
간만계약이안된것이고, 내년에계약이
되면배를탈수있다. 

이번 일이 아니라도 기관장이 남기 때
문에 배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. 1년
정도 자숙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
하다고생각한다.

□기관장부일경·우봉주씨입장

“배운기술은고기잡이뿐…선처호소”
□선주협회황달수회장입장

“선주들자의적판단…1년간자숙필요”

30여년간 거진에서 오징어 채낚기 기관장으로
일해온 부일경씨(오른쪽)와 우봉주씨가 배를 탈
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.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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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당시에는 모두
가 전쟁이 끝나면
통일이 될줄 알았
지요. 이렇게 분단
이 될지 누가 알았
겠습니까?”


